
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쿠오모 주

지사의 명령에 따라 롱아일랜드의 건축현장이 재개되었습니다. 

이로인해 우리 교회의 예배당 건축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. 3

월 중순부터 멈추어 있던 건축현장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시작

하였습니다. 이를 위해서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

요합니다. 

      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령강림주일입니다. 사도행전에 

따르면 원래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입니

다.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“펜테코스테”라고 합니다. 이 말

뜻은 50번째 날이란 의미입니다.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날이 되

기 때문입니다. 다르게 표현하면 칠칠절이라고 하며 첫열매를 

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날이 교회 

역사 속에서 의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하신 후 약속하

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.  

      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합니다. 이미 

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, 교회가 교

회다운 모습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며, 제도를 갖추기 시작한 것

을 이 날을 기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보면 성령강

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령강림절 후 사

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시

작합니다. 이전에는 골방에 있는 자들이었는데, 이제는 세상 속

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교회

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.  

       교회가 교회답도록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

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.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

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. 암울하고 희망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

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

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. 한울림교회가 이 시대에 

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, 진정 주님의 뜻대로 움직

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기도

합니다. 


